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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전자 노트북 배터리도 “사고”
과열로 녹아내리면서 산산조각 … 통풍구 막혀 안전장치 작동 가능성

2008년 들어 LG전자의 노트북 배터리 폭발사고가 2건 발생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노트북 배터리가 과열로 

녹아내리면서 이불과 장판을 태운 뒤 아예 여러 조각으로 동강나는 사고가 발생했다.

소방대에 따르면, 2월24일 오후 1시 23분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A씨의 집에서 노트북 배터리가 과열돼 녹아

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.

A씨는 베개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3-4시간 가량 사용하던 중 노트북 아래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

했다.

A씨가 노트북을 들어 아래쪽을 살피려 하자 배터리가 녹아내리면서 이불 위로 떨어졌고 순식간에 이불을 

태웠다.

놀란 A씨가 녹아내리던 배터리를 화장실로 가져가던 중 바닥에 떨어진 배터리 조각은 장판까지 까맣게 태

웠고 결국 배터리는 고온으로 녹아내리며 화장실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.

소방대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다행히 이불과 장판 등 과열된 배터리에 의해 불이 붙었던 곳에서 더 

이상 불길이 번지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다.

소방대 관계자는 “배터리는 2002년 제조된 노트북에 장착된 것으로 충전식 건전지 8개가 병렬된 구조로 플

래스틱 재질의 외피로 둘러싸인 형태로 돼 있다”며 “과열원인은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삼성전자측은 사고 이후 해당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뒤 “사용자가 베개 위에서 장시간 제품을 사용하

면서 제품 하단에 위치한 통풍구가 막혔을 가능성이 높다”며 “제품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에 취약한 배터

리의 안전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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